
2010년 6월 14일 [교역자용]섭리 지도자들에게-김진미

부산 열매교회 교역자 김진미 목사
2009 10 11 새벽 이 재림의 때 하나님의 6000년간의 그 수고와 몸부림의 가치와 심판의 때 그 시급함이 깨달아지면서 하
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도록 능력, 지혜를 구하고 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
온전해지고 완전해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.

사랑하는 자야 적거라. 나 여호와니라.
그래, 그러한 기도를 나는 원했다. 진정 내 뜻 내 심정 살펴 6000년 내 뜻 알고 그 뜻을 이룰자를 찾고 있었다. 그래. 지
금은 너무 중요한 때다. 마지막 역사, 진정 내 6000년 인간 농사가 헛되지 않도록 지금 온전히 재림에 깨어 내 심정 알고 
나와 일체되어 내 뜻을 이룰 자를 찾고 있다. 
얼마나 안타까운 역사냐? 이 마지막 재림의 때, 내가 창조한 인간들이 불기둥에 물기둥에 다 덮혀 사라지면 그러한 역사가 
되면 안되지 않겠느냐? 진정 얼마 남지 않았다. 내 육신 되어 이 지구촌을 살릴 자를 찾는다. 너희 선생의 육신 되고 내 
아들 예수, 또 나의 육신되어, 신이 되어 내 뜻 이룰자 누구인가? 자기 주관, 자기 생각, 자기 방법 다 버리고 100% 나와 
일체되어 오직 내 신을 입어 내 안타까운 이 역사의 가치를 알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줄자 누구인가?
 나는 사람을 찾고 있다. 사람을 뽑고 있다. 마지막 아무에게 맡길 수 없다. 내 눈물의 의미를 아는 자. 내 애타는 심정 아
는자, 내 아들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자. 그의 고통을 아는 자. 너희 선생의 가치를 아는 자. 나의 6000년의 한
을 아는 자, 내 눈물을 멈추게 해줄자. 내 심정 알아 자기를 온전히 내어 놓고 오직 원하는 뜻대로 오직 내 말에 순종하며 
진정 내 육신되어 뛸자를 찾고 있다. 사심, 흑심, 욕심 다 버리고 자기 입장 자기 주관 다 버리고 오직 나의 마음 살피며 
오직 죽어가는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온 인류를 살리겠다는 내 마음을 가진 자, 신령한 자, 나와 일체된 자, 사람의 주관 
받지 않고 환경의 주관 받지 않고 오직 나의 주관 받아 뛸 자를 찾고 있다.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공의롭
고 이치적이고 분별력 있는 자. 저울 같이 정확히 분별하고 균형을 맞출 줄 아는 자를 찾고 있다. 오직 내 사랑에 미친자.  
오직 내 사랑에 목숨을 거는 자를 찾고 있다. 그러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한 자를 나는 찾고 있다. 
사랑하는 자야 그러한 자가 되어주겠니?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. 급하다. 내가 구상한 것이 있다. 이들을 살릴 작전을 
찾고 있다. 그런데 그 뜻을 이룰 자가 누구인가? 내 구상대로 내 심정 알아 그 뜻을 이룰 자 누구인가? 섭리사 지도자들 
너무나 자기 주관에 꽉차있다. 모두 자기 생각, 자기 구상, 자기 방법대로 하고 있다. 너무 육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. 육적
으로 하면 이 역사 감당 못한다. 모두 영적으로 전환해라. 모두 일을 하기 앞서 나를 먼저 찾으라. 내 구상이 내 계획이 
무엇인지 나와 일체된 자는 알 것이다. 그러니 먼저 나와 일체 되기 위해 몸부림 쳐라. 나는 온전하다. 나는 완전하다. 나
와 일체 되려면 너희가 완전하고 온전해야한다. 모든 것을 바꿔라. 성격 주관 사상 행동 일의 방법 다 바꿔라. 완전하라. 
온전하라. 완전하고 온전해야 나와 일체될 수 있고 내가 온전히 쓸 수 있다. 내가 모든 것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있다. 완
전치 않은 자 쓸 수 없다. 인격을 갖추라. 자기 주관 다 버려라. 교만, 혈기 다 버려라. 나는 겸손한 자를 쓴다. 자기 부족
함을 아는자, 늘 자기 부족함을 시인하는 자를 쓴다.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자, 낮아지리라. 스스로 자기가 높다고 하는 자, 
옳다고 하는자, 다 버려라. 나는 지극히 작은 자, 낮은 곳에 있는 자를 높여 쓸 것이다. 교만은 최고의 적이다. 교만한 자
를 나는 이길 수 없다. 육적인 자가 쓸 수 없다. 육적인 자가 무엇이냐? IQ 높아도 150도 안되는 그 무지한 인간의 구상
으로 하려고 하는자 자기 생각, 자기 구상으로 하려고하는 자. 육적인 자다. 
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다 버려라. 영적인 자가 되어라. 오직 나에게 집중하고 오직 나의 심정 살피며 오직 나와 의논하고 
오직 너희 선생 통해 내가 역사한 것 알고 내게 모든 것 맡기고 그 뜻대로 하는 자가 되어라. 그러나 월권행위 하는자 너
무 많다. 내가 할 일을 너희가 하는 구나. 섭리사 지도자 교체해야될 자 너무 많다. 내가 쓸 수 없는 자들이 많다. 육적으
로 하는 자 많고 내 심정 내 뜻 모르고 일만 하는 자도 너무 많고 교만한자 너무 많다. 그 정신이 늙어 자리만 지키는 자
도 많다. 이 재림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모르는 자도 많구나.
지금 이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6000년 인간 농사가 허사로 돌아갈 수 있는데 알지 못하는 자가 많다. 나를 사랑하지만 내 
뜻대로 하지 않는 자도 많고, 재림의 의미 가치도 알지만 인격이 부족하여 일을 그르치는 자도 많다. 내 뜻대로 하고 있다
고 착각하는 자도 많다. 많은 것을 갖추었지만 자기에게 한가지가 부족하여 그 한가지 부족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그르
치는 일이 많으니 내 속이 타는 구나. 완전한자 온전한 자를 나는 원한다. 완전하고 온전치 못하면 지극히 작은 틈으로 사
탄이 역사하기 때문이다. 섭리 지도자들이여 완전하라, 온전하라. 나 여호와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이다. 너희가 온전히 내 
뜻 이루기를 원하거든 나처럼 내 아들 예수처럼 온전하고 눈에 보이는 너희 선생처럼 온전히 행하여라. 온전치 않으면 내
가 원없이 쓸 수 없다. 반쪽짜리 역사밖에 될 수 없다. 기적과 표적 일으킬 수 없다. 이 재림의 역사 앞에 모든 것이 물거
품이 될까 걱정이다. 



그러니 섭리 지도자들이여 깨어나라. 자기를 보라. 모두 고쳐라. 변화되어라. 당장 오늘 다 고쳐라. 내일은 없다. 재림의 
그날이 오늘이라 하면 어이 하겠느냐 목숨 걸고 허둥지둥 다 고치지 않겠느냐?
오늘 맞아야 내일 맞을 수 있듯,미루지 말고 오늘 다 고쳐라. 내 사랑하는 섭리의 애인들아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. 
너희를 교정하고 완전케 하려 함이다. 사랑하기에 하는 말이다. 더이상 너희와 나 사이에 사탄이 개입되지 않기를 원한다. 
더 가까이에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이다. 진정 내 역사를 같이 이루자는 말이다. 그 사탄들 지긋지긋하구나. 온전치 
못하면 그 틈으로 사탄이 틈타니 너희와 내가 멀어지고 내 역사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된다. 그러니 너희들 힘내어 몸부
림치자. 낙심하면 안된다. 내가 도울테니 몸부림쳐 완전하게 갖추자.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니 내가 이리 손을 대는 
것이다. 완전한 자 온전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. 빨리 변화되자. 빨리 갖추자 내가 도와줄께 사랑한다. 사랑
하는 지도자들,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 여호와다. 


